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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금융 성과 왜곡, 기업 분식회계와 뭐가 다른가

- 단순 피보험자 통계를 정책자금 지원에 따른 5,349명 고용 증가로 침소봉대

- 2017년 연말 집중 대출 이후 2017년 매출액 증가분을 정책성과로 포장

□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(서울 도봉구을, 정무위)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이 
정책금융 성과를 국회로 제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매출액 실적을 왜곡한 통계로 
허위보고 하였다고 지적하였다.

◦ 금융위와 한국산업은행은 2017년 추경사업으로 「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」 예산 
800억원을 편성받아 2017년 8월부터 2018년 1월까지 4차산업 관련 기업 271개
사에 2조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다.

 - 2017년 추경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급조되면서 부실집행의 우려가 있자, 
부대의견으로 정책자금 지원실적과 성과 등 운용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안전
장치를 두었다.

◦ 이에 따라 2018년 8월 금융위와 산은은 성과보고서 9면 중 3면을 할애하여 정책
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일자리가 5,349명 증가하였고, 2017년 매출액은 
전년대비 11.9%가 늘어났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.

◦ 그러나, 금융위와 산은이 제시한 일자리 증가 내역은 정책자금을 받아 채용된 
특정인원이 아니라 ‘매달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’를 의미
하는 한국고용정보원 피보험자수 단순 증가 비율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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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즉, 기업의 전체 영업활동에서 변화된 종업원 증감 통계를 정책자금 집행의 
성과로 보고한 것이다.

 - 고용노동부도 ‘신규 자금 유입 후 증업원의 증가가 고용증가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
해당 기업의 내부사정과 외부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단할 수 없다’고 
국회에 답변하고 있다.

◦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271개 기업의 세부 지원내역 자료를 보면 일자리 성과 
왜곡이 더욱 분명해진다.

 - 지원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, 실제 종업원 숫자가 증가한 회사는 158개(58.3%), 
감소 회사 95개(35.1%), 변동 없음 회사 18개(6.6%)로 나타났다.

 - 그러나 금융위와 산은이 제출한 성과보고서 7페이지에는 산업은행이 영업점을 
통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, 지원기업 271개 중 265개사(97.8%)가 신규채용을 실시
하였다고 적시되어 있다.

 - 즉, 2조39억원의 정책자금이 투입되었으나 10개 기업 중 6개 기업에서만 일자리 
증가가 있었고, 기업 10개 중 4개는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했거나 변동이 없었는데 
금융위와 산은은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정책자금을 받아 신규채용을 실시하였다는 
보고를 한 것이다.

<표 1>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수혜기업별 종업원수 증감 현황

구분 지원
회사수 비율 지원금액

(억원)
종업원수 증감(명)

17.6월말(A) 18.6월말(B) 증감(B-A) 증감비율

전체 271 100% 20,039 90,315 95,664 5,349 5.9%
종업원수

증가 158 58.3% 14,071 65,267 72,514 7,247 10.0%
종업원수

감소 95 35.1% 5,323 24,587 22,547 -2,040 -9.0%

변동없음 18 6.6% 645 461 603 142 23.5%

 자료 : 김선동의원실(금융위원회, 한국산업은행 제출 자료 재분석)
* 변동없음 : 종업원수 변동이 없거나, 창업 등으로 해당연도에 자료가 등록 되지 않은 경우

◦ 매출액 성과보고는 더 큰 왜곡이 있다. 금융위와 산은은 2017년 매출액을 기준
으로 2016년 대비 11.9%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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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그러나, 「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」 예산이 투입 시기는 최초 2017년 8월 17일을 
시작으로 2018년 1월 4일이 마지막이다.

 - 2017년 8월부터 10월말 지원 기업은 49개사(18%), 11월말부터 2018년 1월 4일
까지 지원기업은 222개사(82%)로 대부분 연말에 대출이 승인되었다.

◦ 즉, 정책자금 집행 성과와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
증가를 근거로 동 자금을 통해 기업성장을 지원했다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다.

 - 실제 개별기업의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175개사는 증가한 반면, 84개 회사는 
4,230억원을 지원받았음에도 매출액이 7.5%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.

<표 2> 4차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수혜기업별 매출액 증감 현황

구분 기업수 비율 지원금액
매출액 증감(억원)

’16년말 ’17년말 증감율
전체 271 100% 20,040 497,909 556,012 11.7%

매출액 증가 175 64.6% 15,186 391,277 450,079 15.0%
매출액 감소 84 31.0% 4,230 106,632 98,656 -7.5%

변동없음 12 4.4% 624 NA 7,277 NA

    자료 : 김선동의원실(금융위원회, 한국산업은행 제출 자료 재분석)
   * 변동없음 : 매출액 변동이 없거나, 창업 등으로 해당연도에 자료가 등록 되지 않은 경우

□ 김선동의원은 “관련 없는 통계자료를 근거로 정책자금 집행 성과로 왜곡하는 것은 
불법적인 분식회계와 다를 바 없다”며, “산업은행 영업점이나 외부 인사를 활용한 
정확한 전수조사를 통해 정책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
재점검 해야한다”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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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1]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운용 현황 보고서 중 지원효과
        (2018. 8 금융위원회/한국산업은행)
<표지> <6페이지>

<7페이지> <8페이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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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참고 2]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석 관련 국회 답변 자료


